
   ▪ 추석 가정 예배 ▪

(추석 당일 오전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의 초대 …………………………………………………………… 인 도 자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조 용 한  기 도 ………………… 시편 4:6~8 ……………………… 다 함께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
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
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 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
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
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 송 …………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함께
교 독 ………………… 106. 감사절(2) …………………… 다 함께
기 도 …………………………………………………………… 맡은 이
성 경 봉 독 …………………… 창세기 27:1~4 ………………… 인 도 자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
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
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말 씀 ………………… 이삭의 별미 ………………… 가족 중
추 억 나 누 기 …… (별세한 가족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 …… 다 함께
찬 송 ………… 365.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다 함께
주 님 의  기 도 …………………………………………………………… 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이삭의 별미

  팬데믹 상황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한가위입니다. 많은 분이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
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몇 해 전, 김영민 교수가 쓴 칼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이 
반가운 마음에 서로 과도한 질문과 관심을 던질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관한 
풍자 메시지였습니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 민감한 질문들이 쏟아질 때 불쾌해하지만 말고 지혜롭게 대
처하라고 말합니다. ‘취직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후손이란 무엇인가, 다이
어트란 무엇인가’ 물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되돌려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은 받겠지
만, 상황은 잘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면 더듬거리고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이삭 이야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불완전함이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 그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원래 장자인 에서의 몫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을 속이는 일에 동참해 야곱이 축복받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삭 이야기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은 나이 든 이삭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별미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왜’라고 물으
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삭은 죽음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음식을 찾았던 것
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납득이 갈만한 해석은 그의 과거, 그의 고통과 관
련이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삭에
게 입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삭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근
거로 자신이 바쳐져야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번제 사건 이
후, 고민했고 질문했으며 배회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이삭은 어렸을 적 자신 때문
에 쫓겨난 이복형을 몹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둘 다 버려짐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그는 빈들을 자기 집으로 삼은 이복형 이스마엘을 만나 처음 야생동
물 요리를 얻어먹었습니다. 사실 그 음식은 맛으로 먹었다기보다는 공허함에서 오는 
허기를 채우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통해 먹고 싶었던 
별미는 자신의 이복형이 해준 야생동물 요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먹고자 한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식탐에서 온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지난날의 기억, 혼란과 고
뇌, 허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째 가볍게 시작한 이야기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을 받거나 음식을 먹으면 어떤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또는 특별한 
장소나 물건을 통해 잊힌 과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명절에 믿음의 유
산을 남기신 어른에 대한 감사의 기억과 또 여전히 아물지 않은 과거의 아픔이 있다
면 주님 안에서 잘 화해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없는 주님의 은총이 어려
운 시기를 보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